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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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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처애서는 매년 7월 4일에 대형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몰론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불꽃놀이입니다. 금년에도 약 30분간 장관을 이루는 불꽃 놀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세시간 전부터 몰려온 관중들은 제 집 근처에 있는 호수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제 짐작에 2만명을 초과한 인파이었습니다. 


밤 아홉시가 되자 확성기에서 우렁찬 인사가 나왔습니다. “신사 숙녀여러분.지금부터 ‘자유의 불꽃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인사의 전부이었습니다.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정친인들의 연설도 없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비치는 시장이나 귀빈들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불꽃놀이를 “자유의 불꽃놀이”라고 이름을 진 것이 마음에들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독립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대형 불꽃 폭죽을 쏘아 올리는  소리는 대포의 소리입니다. 그 포성만으로도 관객들에게 짜릿한 애국심을 유발 할 수 있었겠지만 확성기를 통해서 울려퍼지는 애국가요들은 관객들을 흥분시키기에 부족이 없었습니다. “성조기여 영원하라”, “신이어 아메리카를 축복하소서” 또는 “ 아름다운 아메리카”등의 힘찬 응악이 울려퍼질 때 관객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음악의 장단에 맞춰서 손뼉을 쳤습니다. 모태 시민이든지 저와 같은 귀화시민이든지 찬란한 자유의 불꽃놀이를 보면서 그리고 애국가요를 들으면서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한층 높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었습니다. 피부색갈이 어떻던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유를 만긱할 수있는 미국에 대한 사랑과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용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나라를사랑하는 마음으로 흥분되어 있는 다민족 미국민들과 함께 “자유의 불꽃 놀이”를 관람하면서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하여 투쟁을 해준 선구자들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미다. 우선 비지니아주를 대표하여 미국의 독립을 쟁취할  혁명세력에 가담할 것을 촉구하는 명연설을 한 페트릭 헨리 (Patrick Henry)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775년 3월 23일에 그는 열성적인 연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에 가까운 말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쇠사슬에 묶이고 노예가 되는 값을 지불해서 사야할 만치 목숨이 그리 귀하고 평화가 그리 달콤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소서. 다른 분들은 어떤 진로를 택할찌 저는 모릅니다.그러나 나 개인을 말하자면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 연설에 감동이 되어 버지나아 주는 혁명세력에 가담을 하게 되었고 미국은 영국의 지배로부커 벗어나는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제 마음에 떠오른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초안했고 후에 대통령이된 제퍼슨은  언제나 작은 정부 그리고 검약적인 정부를 신봉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갈 권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갈파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 몰락한 동구라파  국가들은 제퍼슨의 

말을 실증했습니다.  “국가가 여러문들을 위하여 워를 해줄까를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하여 뭐를 해줄까를 물으십시오” 라고 한 죤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 , “훌륭한 정치인은 자기보다 당을,당보다 국가를 더 사랑한다”고 말한 윈스턴 처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유는 귀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유를 수호하고 영원토록 지속시키려면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 

